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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는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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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했습니다. 고백드

리니 기뻐하시면서 '내가 나의 신부에게 프로포즈한

다.' 말씀하시며 시 한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 )

< 예수님의 프로포즈 >

나의 사랑 

내 말 좀 들어보오.

내 눈이 머물고 

내 발이 머무는 

사랑하는 나의 신부 

내 말 좀 들어보오.

세상 부귀영화 

온갖 보물 넘치지만

헛되고 헛된 것이니 

그것 보며 침 흘리지 말고 

나의 사랑보석

나의 마음보석

나의 심정보석

나의 진리보석

영원히 질리지도 않는 

영원히 싫증나지도 않는

영원한 나 예수의 눈물의 보석 반지 받아주오.

6천 년간 새까맣게 그을린 

하늘 아버지 애간장의 반지 받아주오.

금빛휘장 찬란한 

성령 어머니의 부케 받아주오.

그리하여 영원히 행복한 내 나라 내 품에 거해주오.

내 사랑 나의 신부.

아 행복하여라. 

그 나라 내 품에 거하는 나의 신부 생각하니 

너무나 설레어

나는 오늘도 잠 못 이루며 

달빛을 벗 삼아 별빛을 친구 삼아

지구촌 나의 신부 만나러 떠납니다.

사랑하는 나의 신부

내 품에 거할 그 날을 그리며

내 아픈 심정, 아픈 마음 싸매고

희망으로 설렘으로 

천 년사 꿈을 안고 날아갑니다.

내 사랑 

나의 사랑고백 받아주오.

내 사랑 

나와 함께 영원히 내 품에 안겨 내 나라 빛내주오.

나의 사랑

때가되어 내 집 하늘천국에 없으면

내 마음 슬픔이고 

그 좋은 천국도 슬픔이니

내 사랑 받아주오.

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

나는 내 사랑만 바라보고

내 사랑은 나만 바라보는

영원히 행복한 그 날을 바라며

당신의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체 

주 예수가 내 사랑에게 보냅니다. 

사랑하는 나의 신부 섭리야.

내 사랑 받았느냐?

영원한 그 나라 그 좋은 천국에 데려와 

영원한 기쁨 누리며 살고자 하는 

너희의 영원한 신랑의 마음을 말이다.

이 마지막 역사 월명동을 멋지게 단장하듯

너희의 모든 삶을 멋지게 단장해

나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

온전하고 깨끗한 나의 1등 신부 되어다오.

사랑하고 사랑한다. 

나의 자랑 선생을 통해 끝까지 배우고 완전히 실천

해

그 좋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여라. 

사랑한다. 사랑해.

천국의 주인인 너희의 영원한 보화 주 예수가. 안

녕.


